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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에 위문품 전달
 - 이기철 청장 “동포들 홀로 아프고 눈물 흘리지 않도록 보듬겠다”

□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연말을 맞아 전국 27개 지역에 거주하는 3천여 명의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에게 위문품을 전달했다.

□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21일 800여 명의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가 거주하는 
경기도 안산시 고향마을을 직접 방문해 위문품을 건네며 동포들을 격려했다.

  ㅇ 이날 행사에는 권경석 전국사할린귀국동포연합회장, 주훈춘 안산 고향마을 
영주귀국자노인회장과 이 마을 사할린 동포 주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 이기철 청장은 전달식에서 “영주귀국 사업 대상자를 사할린 동포와 그 
직계비속 1명에서 자녀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할린동포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동포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ㅇ 이어 “재외동포청은 자랑스런 재외동포들의 든든한 울타리이자 대변자
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동포들이 어디 있든지 홀로 아프고 눈물 
흘리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고 따뜻하게 보듬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 위문품 전달사업’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으로 사할린에 
이주했다가 1994년 한·일 정부의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사업’을 계기로 
고국으로 귀환한 사할린 동포들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1998년
부터 매년 시행해 오고 있다.

□ 한편 재외동포청은 사할린 동포뿐 아니라 해외 위난 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동포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원폭 피해 동포, 파독 근로자, 
고려인 동포처럼 소외된 재외동포를 모국에 초청하는 등 국가가 재외동포들의 



곁에 있음을 체감할 수 있도록 ‘동포 보듬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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